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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실험실 화학사고를 대상으로 각 연도별 사고현황, 사고유형, 사고원인 등의 화학물질사고 특성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실험실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30건이었으며, 이중 25건이 학교 실험실에서 발생하였다. 실험실화학사고

의 사고유형 중 유출 및 누출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작업자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실 사고예방과 연구활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현장점검 강화, 유해화학물질 관

리 감독 강화,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major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chemical accidents that occurred in laboratories over the

last 3 years. The total incidence of laboratory chemical accidents was 30 cases; 25 cases occurred at educational institu-

tions. Most accidents (19 cases) occurred due to spills and leaks. The main cause of the accidents analyzed was worker

carelessness (21 cases). Twenty-two accidents were related to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In addition, general chemi-

cal substances as well as waste liquid contributed 26% to the incidents related to the laboratory. Among the 22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involved in laboratory chemical accident, 67% of accident substances were accident preparedness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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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상업적 유통망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약 12만종의 화학

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약 4만 여종의 물질

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의 경우 화학산업

은 제조업의 14%(약 88조원)를 차지하고 4만종 이상의 화

학물질이 유통되었거나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400여 종

이상이 새로이 국내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1)

. 다양한 종류

의 화학물질은 우리의 일상생활 또는 산업 활동에 필수불

가결한 것이며, 최근 급속한 산업발달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통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화학물질은 잔류성이 높고, 확산성이 있어 사고가 발생

할 경우 환경, 인명, 재산 등에 심각한 손실 및 피해를 유

발하는 경우가 많다
(2)

. 1987년부터 1990년 이전까지 우리

나라 산업현장에서 화재 · 폭발 · 누출 등 화학사고가 133

건 발생하였다. 이중 화학물질 누출사고 통계는 60여건으

로 알려져 있으나, 이 수치는 사업장 내부의 근로자가 사

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고에 한해서

만 통계된 결과로 작성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3)

. 2012년 9월에 발생

한 구미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이후, 사업장 근로

자 및 관리자, 민원인의 화학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

증대로 신고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이후, 화

학사고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에 9건에서 2013년

에 86건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2014년에는 104건이

발생하였고
(4)

, 2015년에는 111건이 발생하였다
(5)

. 국내에

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주로 사업장, 도로상, 기타장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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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실, 병원, 주택가, 공사장 등) 등에서 발생하였고, 2013

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화학사고 장소 중

기타장소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증가율이 2013년(16건)

대비 2015년(28건)에 75%가 증가하였다
(5)

. 전체 기타장소

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중 실험실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전체 발생 건수 중 65%으로 가장 많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화학사

고 관련 연구는 대부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유해화학

물질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국외의 화학물질 관련 관리

제도 및 선진국 비상대응체계의 특징 등의 연구가 이루어

져 왔다
(6,7)

. 우리나라 정부차원의 실험실 사고에 대한 대

응은 열악한 실험실의 환경 조성을 개선하고 실험실의 안

전성 확보와 연구활동 종사자의 실험실 사고로 인한 피해

를 적절히 보상하고자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5호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8)

.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연구는 화학사고보다는

대부분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 및

대책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화학

사고의 발생 유형, 원인, 사고물질 등의 분석을 통한 화학

사고 예방대책 등을 위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실험실 화학사고의 유형, 원인, 기관현황,

사고물질 등의 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여 향후 실

험실 화학사고에 대한 취약한 기관 및 사고다발물질 등의

사고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이론적배경

국내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사례를 살펴보면 1999년 9

월에 S대학 에서 알루미늄 분말의 폭발사고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였으며, 2003년 7월에는 K연구원

에서 과산화수소 반응실험 중의 폭발사고로, 1명이 사망하

고, 1명이 부상하였다
(9)

. 2005년 1월에는 S기술원에서 파

이롯 플랜트의 중합실험 중 반응물이 누출 되어 폭발사고

가 발생하여 6명이 부상하였으며, 2010년 12월에는 H대

방폭실험실 가스폭발 사고로, 교수 1명이 사망하고, 연구

원 5명이 부상을 입었고
(10)

, 2011년 8월에는 K케미칼 기

술연구소에서 시험 운전설비인 건조기에서 폭발사고가 발

생하여 연구원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사고가 있었

다
(11)

. 국외에서는 2005년 미국 ○주립대에서 솔벤트 저장

캐비넷을 내려놓던 중 폭발사고로 인해 실험실이 약 1억

원 가량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으며, 2009년 그리스 화학

기술연구소에서 전기회로 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

약 2억 5천만원의 물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12)

, 2011년 4월

에는 미국 Y대학교 스터링화학연구소 공작실에서 고속으

로 회전하는 기계설비에 의해 1명의 여성 연구원이 사망

하였다
(13)

. 이와 같이 국내 · 외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실험

실에서 인적 · 물적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실험실 사고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4)

.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의 연구는 대부분 사고 위험성

분석, 안전수준 평가, 안전의식 평가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에 관한 연구에 관한 것이다.

정영진
(15)
은 200개의 실험실에 대하여 전반적인 문제점

을 진단하여, 1등급, 2등급, 3등급 등으로 각 실험실을 평

가하였다. 또한 실험실습실의 안전 분야별 문제점 지적 건

수를 소방분야, 전기분야, 화공안전분야, 일빈안전분야, 기

계안전분야, 가스안전분야로 분류하여 조사하여 지적된 사

고원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제안하였다.

최문선
(16)
는 실험실 안전인증 평가를 통하여 대학교 각

실험실이 처한 현재의 안전도를 점검하고, 외국대학과 국

내 대학의 실험실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안전한 실험

실 환경을 위한 개선방향 및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김경천
(17)
은대덕연구단지 내 10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1,226명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설문조

사를 통하여 연구원들의 안전의식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를 통하여 실험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결여된 안전의식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근원
(18)

 등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실험실의 화학물질

사용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여 실험종사자들의 안전성 확보

를 위한 조사 도구로서 실험실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개발

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기관과 대학을 대상으로 화학

물질 사용량과 폐기량 및 실험실 환경에 대한 인식도 조사

를 실시하여 사고예방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발

생한 총 301건의 화학사고를 분석하여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기타장소 중, 실험실에서 발생한 화학사고가 30건

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0건 실험실

화학사고를 대상으로 각 연도별 사고현황, 사고유형, 사고

원인 등의 화학물질사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사고유형 조

사는 유출 및 누출, 화재, 폭발, 이상반응과 두 가지 이상

의 사고유형이 동시에 발생한 복합사고 등으로 분류하였

고, 사고원인조사는 작업자 부주의, 시설관리 미흡 등으로

분류하여 각 연도별 사고발생 건수를 조사하였다(Figure

1). 또한,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취약기관 및 사고다발물질

의 조사를 위해 사고기관 분석, 사고물질 조사 등을 수행

하였다(Figure 2). 사고기관 분석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포함된 학교와 정부출연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사고물질의 조사는 유

해화학물질, 일반화학물질, 폐액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하

였고, 유해화학물질은 사고대비물질과 유독물질로 분류하

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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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료분석

국내 실험실 화학사고의 분석을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

에서 구축한 “화학안전정보 공유시스템”(www.csc.me.go.kr)

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301개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ver19 (IBM Co.,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ANOVA)을 통해 사고유형(유출 및 누출, 화재, 폭발,

이상반응, 복합사고)에 따른 사고 발생에 대한 차이검정을

실시하였고, Independence T-test를 통해 사고기관(학교,

연구소)의 사고발생과 사고원인(작업자 부주의, 시설관리

미흡)의 차이 검정을 수행하였다. 통계치의 유의수준(p-

Value)은 0.05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실험실 화학사고 발생현황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화학사고 발

생현황을 살펴보면, 총 301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57%에

해당하는 171건의 사고가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학교, 연

구소, 병원, 주택가, 관공서, 공사장, 선박, 도로 등의 기타

장소와 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한 탱크로리 및 화물수송

차량 등의 운송차량에 의한 사고가 각각 67건(22%), 63건

(21%)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Figure 3). Figure 4의 기

타장소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등

Figure 1. Characteristics analysis logic of laboratory chemi-

cal accident.

Figure 2. Accident analysis logic for the laboratory agency

sector and the accident substances.

Figure 4. Status of chemical accidents in other accidents.

Figure 3. Status of chemical accidents in accordance with the

accident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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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학교 등의 학교 실험실 및 정부출연 및 국공립 연

구기관의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가 30건(6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Figure 4). 또한, 실험실 사고 중

25건(초등학교 1건, 고등학교 3건, 대학 21건)이 학교 실험

실에서 발생하였고, 5건(7%)이 연구기관의 실험실에서 발

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Figure 4). Table 1의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연도별 실험실 화학사고 발생현황에서도 학교

실험실에서 발생한 화학사고가 각각 7건, 9건, 9건 발생하

여, 각각 2건, 2건, 1건 발생한 연구기관의 실험실에서 발

생한 화학사고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5).

최근 3년간 유출 및 누출, 화재, 폭발, 이상반응, 복합사

고 등의 유형으로 발생한 실험실 화학사고를 조사하여 일

원배치 분산분석(One way-ANOVA)을 수행한 결과 각각

19건, 1건, 4건, 5건, 1건 등이 발생하여 유출 및 누출에

의한 사고발생 유형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화재, 폭발

에 의한 사고가 각각 1건씩 발생하여 가장 적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p < 0.05) (Table 2).

Table 3은 총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 작업자 부주의,

시설관리 미흡 등으로 사고원인을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로, 각각 21건, 9건으로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많

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2013년에서 2015

년까지 발생한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 건수는 각각 8

건, 10건, 3건이었고, 시설관리미흡에 의한 사고 건수는 각

각 1건, 1건, 7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5) (Table 3).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실험실화학사고가

발생한 30개 실험실의 사고물질을 유해화학물질, 일반화

학물질, 폐액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3년간 총 발생

한 사고는 각각 22건, 6건, 2건 등이 발생하여 유해화학물

질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이 중 사고대비

물질이 20건, 유독물질에 의한 사고가 2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유해화학물질 중에서도 사고대비물질에 의한 사

Table 1. Independence T-Test for Kinds of Chemical Accidents Occurred in Laboratory (unit: case/year)

Type
Total

The kinds of incident occurred laboratory
p-Value

Year Educational institution National laboratory

2013 09 07 2

< 0.05
2014 11 09 2

2015 10 09 1

Total 30 25 5

Table 2. One Way-ANOVA for Type of Laboratory Chemical Accidents                (unit: case/year)

Type
Total

Accidents type
p-Value

Year Spill & Leakage Fire Explosion Adverse reaction Complex accidents
1)

2013 09 06 1 1 1 0

< 0.05
2014 11 08 0 2 1 0

2015 10 05 0 1 3 1

Total 30 19 1 4 5 1
1)

Two kinds or more accidents concurrence.

Table 3. Independence T-Test for Causes of Laboratory Chemical Accidents                      (unit: case/year)

Type
Total

Causes of the accident
p-Value

Year Worker careless Lack of facilities management

2013 09 08 1

< 0.05
2014 11 10 1

2015 10 03 7

Total 30 21 9

Figure 5. Status of chemical substances for laboratory chemi-

c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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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6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Figure 5). 또한,

Table 4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실험실 화학사

고 사고물질 조사에서도 사고대비물질이 각각 6건, 5건, 5

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5) (Table 4). 또한, Figure 6은

조사대상기간인 최근 3년간 발생한 실험실화학사고 사고물

질 중 사고대비물질의 종류를 분석한 도표이다. 분석한 결

과를 살펴보면, 질산이 45%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물

질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폼산, 폼알데하이드가 각각

15%, 불화수소, 아크릴일클로라이드, 톨루엔, 황산, 트라이

에틸아민 등이 각각 5%의 비율을 나타내었다(Figure 6).

3.2 화학사고 문제점 고찰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연구개발 활동의 다양화

와 융합화에 따라 실험실에서는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

고 있다. 여러 종류의 독성가스와 화학물질의 취급 · 사용

과 함께 실험실의 수행업무도 복잡 · 다양해져 잠재위험이

크다. 또한, 실험조건이 극한의 온도와 압력 하에서 수행

되는 경우가 많아 화재폭발 사고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

하고 있다
(8)

.

본 연구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학교,

정부 출연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의 실험실에서 발생한 화

학사고는 총 30건이었으며, 이중 25건(초등학교 1건, 고등

학교 3건, 대학교 21건)이 학교 실험실에서 발생하였고

(Figure 4), 이중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사고원인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작업자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 중 21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Table 3). 이근원
(19)
의 연구에서 대학

의 실험실 사고사례를 분석한 결과 실험실 사고 피해자의

근무연수가 1~5년 미만의 경우가 95%를 차지하였고, 신

분별로는 학부생이 65%이고, 대학원생이 약 20%, 교직원

15% 정도를 차지하였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가 95%를

차지하였다. 즉, 실험실 사고의 피해자 대부분은 실험작업

에 서툴거나 미숙련자인 경우가 많았고, 유해화학물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분이었다. 또한, 연구원들의 안전

불감증 등에 의한 부주의 사고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판

단된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

(急性毒性) · 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

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한

물질 69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정하여 별도의 관리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제 40조,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에 의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0)

. 국내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

지 국내 117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사고물질은

70개 사업장에서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전체 사고 사업장 중 60%에 해당

하는 비율이었다
(4)

. 본 연구에서 조사한 실험실 화학사고

의 사고물질 조사에서도 전체 사고 30건 중 74%에 해당

하는 22건의 사고가 유해화학물질에 포함되었으며, 그중

에서도 사고대비물질이 67%에 해당하는 20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발생 빈도를 보였다(Figure 5). 제도적 장치로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와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

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각각 “장외영향평가서”, “위해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실인 경우에는 각각 「장외영

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 4조, 「화학물질관리

법」 제 40조 등에 의해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

이다
(21,22)

. 따라서, 실험실 화학사고에 있어서 사고대비물

질 등의 사고다발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

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물질을 다루는 안전수칙과 안

Figure 6. Status of laboratory chemical accident substances

in accident preparedness substances.

Table 4. One Way-ANOVA for Type of Laboratory Chemical Accident Substances        (unit: case/year)

Type
Total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General chemical

substances

The waste

liquid
p-Value

Year Accident preparedness substances Toxic substances

2013 09 06 0 3 0

< 0.05
2014 11 09 0 2 0

2015 10 05 2 1 2

Total 30 20 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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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업 절차를 준수토록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이며, 집중적인 취급교육 및 안전관리 등의 맞춤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체 점검과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 26조에서

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점검의 내용에 대한 항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 또한, 「연구실 안

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서는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8조

2항에서는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연

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

육 ·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2)

. 하지만,

상당수의 연구기관 등에서는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이 법에

서 정한 안전관리규정과 문서기록만을 보관하고 있고, 안

전관리규정도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22)

. 또한, 일

상점검은 강제성이 없기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3)

. 즉, 강제성이 없는 일상점검과 강제성이 있지

만 실효성이 부족한 자체 점검 등의 제도로 화학사고 예방

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이에, 현 상황에

서 연구활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연구실 책임자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와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

한 개인보호장구 착용, 유해화학물질 진열량 · 보관량 등

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의식 강화가 필요하고,

향후에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강제성과 실

효성을 갖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30건의 실험실 화학사고를 대상으로 화학사고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각 연도별 사고현황, 사고유형, 사고원인 등

의 화학사고 특성분석을 통해 실험실화학사고 발생의 문

제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30건의 실험실화학사고 중 25건이 학교 실험실에서 발

생하였으며, 이중 21건이 대학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였

다. 또한, 실험실화학사고의 원인, 즉, 작업자 부주의, 시설

관리 미흡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2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에, 실험실

업무 종사자에게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등의 실시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풍토를 조성 ·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

실험 활동 시 잠재위해요소의 식별관리 및 실험도구 취급

시 사전 안전점검 등 실험실 안전관리 체계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0건의 실험실 화학사고 중에서 사고의 74%가 유해화

학물질이었으며, 67%(20건)가 사고대비물질에 의해 발생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사고다발 화학물질 및 유해

화학물질의 경우, 성상별 보관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물질

에 대한 집중적인 취급 및 안전관리 등의 맞춤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실험실 사고예방과 연구활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 안전관리와 실험실

책임자의 책임의식 제고 및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 의식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장점검 강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감독 강화,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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